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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단지, 폭발․화재 사망자 24명
1990년 이후 사고 30여건 … 플랜트 노후화에 위험물질 2억여톤

SK의 중질유 분해공장에서 10월20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가운데 석유화학 

플랜트가 밀집한 울산․온산공단에서 폭발과 화재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발생한 수십건의 폭발․화재사고가 화학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에다 플랜트가 

건설된지 20-30년이나 된 시설 노후화 때문이어서 시민들은 “화약고”를 안고 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

고 있다.

10월21일 울산시와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등에 따르면, 20일 화재사고가 난 SK에서는 1999년 5월에도 같은 

공장인 중질유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4명이 다치고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1999년 7월에는 SK에서 100ｍ 정도 떨어진 송원산업에서 대형폭발로 화재가 나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같은 해 5월에는 울산공단안 미원상사의 유황 공장 폭발로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98년 2월에는 남구 야음동 동부한농화학에서 음이온교환수지 탱크 폭발로 1명이 숨졌고 1997년 4월에는 

남구 여천동 조비의 유류탱크 폭발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996년 10월에는 남구 황성동 그린환경산업의 소각로 폭발로 3명 사망했으며, 1995년 10월에는 남구 개운동 

홍인화학의 염소저장 탱크가 폭발해 염소가스 23톤이 유출되고 2명이 숨졌으며 주민 1000여명이 대피했다.

이밖에 1994년 10월에는 한국퍼시픽화학에서 탱크작업 중 인부 2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졌으며, 1990년 6월

에는 선경인더스트리에서 초산이 누출돼 36명이 입원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1990년 이후 석유화학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부문까지 포함해 30여건의 폭발화재로 24명이 숨지고 1000억원이 넘는 재산손실이 발생했

다.

유난히 사고가 잦은 것은 플랜트 대다수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에 건설돼 탱크와 수송 배관 등 

시설이 낡은 상태이며, 감독기관의 점검 소홀,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

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에는 100여개 석유화학 공장에서 1700여기의 탱크에 폭발성 강한 유류와 화

학물질, 가스 등이 2억여톤이나 저장돼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

한 실정이다.

울산시민들은 “석유화학 공단에서 사고가 잦아 항상 불안하며 감독기관과 석유화학기업의 철저한 안전 점검 

등으로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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